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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는 더욱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S 중독이라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관심
을 받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은 학교,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에서부터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에 
노출되고, 이를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SNS 
사용시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SNS의 중독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론
MZ세대들은 SNS의 사용시간
이 많아지면서 SNS상 친구들
을 만들어서 지내는 경향이 있
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전
국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친구를 50이상 사
귀게 되었다고 설문한비율이 
87.5%1)로 적지않은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NS상의 대
화가 더 익숙해짐에 따라 실제
로 대면하게 된다면 소통 능력
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콜포비아 현상이라 불리우며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낯선 사람뿐 아니라 지인이나 심지어 가족과의 전화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출생한 MZ 세대로 불리는 2천 73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
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이러한 인터뷰내용을 통해 SNS에 중독되어 현실에서 말하는것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여서 의사소통하면 생활에 영향을 줄수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 표를 보면 사용빈도가 매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용시간이 5시간 이
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학업에 전념할 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 성적의 하락과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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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개인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참여는 사회적 수용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네트워크가 교수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문화, 규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경우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져서 서로간의 관계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3)라는 결과를 내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SNS의 사용방침을 잘 정하고 
사용하면 이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여 SNS에 좋은 시각을 보여주었습니
다.

그러나, SNS는 실제 대면 소통의 경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보 소통으로 인해 
허구 정보에 노출되거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
SNS 중독은 MZ세대의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
에서는 SNS 사용으로 인한 대면 소통 능력의 감소와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SNS가 교수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
다. 이는 SNS 사용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SNS 사용에 있어서는 양성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기관,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적절한 SNS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SNS 사용 교육을 제공
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SNS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학생 스스로도 건강한 디지털 라이
프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MZ세대의 SNS 중독 문제는 단순한 인터넷 사용 문제를 넘어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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